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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지만 “나눔 실천, 내일로 미룰 수 없었다”

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

(27·사진)은 지난 17일 애리

조나 글렌데일대학 야구팀

을 찾아 최고급 방망이 50자

루를 전달했다. 모두 7,500달

러 상당이다. 한 자루에 150

달러나 하는 선수용 방망이

는 아마추어 학생들에게 최

고급 아이템이다. 팀 주전 포

수 조니 셔팩은“이걸로 때리

면 공이 훨씬 멀리 날아갈 것”이라며 활짝 웃었다.

20일‘스타뉴스’에 따르면 최지만의 도움은 물질적인 

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. 글

렌데일대학 야구팀의 에드 트루질로 감독은“우리 선수

들이 (메이저리거인) 최지만을 보며 엄청난 동기를 갖는

다. 시즌 때도 그의 경기를 항상 챙겨보며 롤 모델로 삼

는다. 그런 선수가 비시즌에 이렇게 찾아와 친구처럼 허

물없이 장난도 치고 사적인 대화도 나누며 지낸다. 다

들‘Next Choi’가 되고 싶어 한다.”고 말했다.

최지만은 2016시즌을 앞두고 글렌데일대학과 인연을 

맺었다. 당시 마이너리그 FA 신분이었다. 마땅한 훈련 

장소가 없어 이 대학에 도움을 청했다. 최지만은 이때부

터 매년 1월 글렌데일대학의 훈련장에서 2월의 팀 스프

링캠프를 준비한다. 2016년 대망의 빅리그 데뷔 꿈을 이

룬 최지만은 지난 3월 글렌데일대학 야구팀에 3,000달

러를 쾌척하기도 했다. 글렌데일대학은 이 돈으로 전광

판을 교체했다.

사실 최지만은 메이저리그에선 아직 최저 수준의 연

봉을 받는 풋내기다.‘기부’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

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. 긴 마이너리그 생활 끝에 

2016년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연봉을 받았다. 올해 간신

히 서비스타임 1년을 채웠다. 2019, 2020년을 풀타임으

로 보내야 연봉조정권한이 생긴다. FA는 멀었다.

최지만은 2016년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직후부터 나눔

을 실천했다. 당시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그는 청각장

애인 야구선수 서길원을 에인절스타디움에 초청해 시

구를 맡겼다. 장학금 2만 달러도 건넸다. 그 해 겨울엔 

서길원의 모교인 충주성심학교 야구팀을 서울 고척스

카이돔으로 초청해 레슨도 펼쳤다. 야구용품도 지원했

다. 2017년에는 자신이 졸업한 인천 서흥초등학교에 재

능 기부와 함께 1,000만 원 어치 야구용품을 기증했다.

이 모든 일은 사비를 털어 진행했다. 재단‘CHOI 51’

을 설립하긴 했지만 기금은 최지만이 100% 사비를 들

여 운영한다. 독립적으로 굴러갈 만큼 넉넉하지 못한 상

황이다. 주변에서 다들 뜯어 말렸다고 한다. 확실한 메

이저리그 주전으로 자리 잡은 뒤 시작해도 늦지 않다

고 말이다. 

최지만은“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 있

다”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. 최지만

은“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해에 재단을 설립하긴 했어도 

출전시간이 들쑥날쑥하는 등 주전은 아니었다. 불안한 

신분이었다.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인데 더 불확실한 

미래로 미루기 싫었다. 아마 그 때 미뤘다면 서길원 선수

를 메이저리그 구장에 초대하는 일도 흐지부지됐을 것”

이라 돌아봤다.

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싶다는 최

지만의 마음은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쌓여왔다. 그는 

2010년 19세의 나이로 미국에 건너와 6년 넘게 고된 마

이너리그 생활을 견뎠다. 최지만은“낯선 미국 땅에서 

많이 힘들었다. 내가 중심을 잡고 쓰러지지 않은 원동력

은 바로 주변의 도움과 응원이었다. 어려운 처지에서는 

아주 작은 도움만 받아도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몸소 

느꼈다”고 돌아봤다.

마이너리그 시절, 서길원 선수의 소식을 접하며 재단 

설립을 결심했다. 최지만은“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. 충

주성심학교 서길원 선수 사례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. 

그때는 나도 경제적으로 궁핍해 크게 무언가 해줄 수 없

었다. 야구용품을 전했다.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 주고 있

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. 그 때 마음을 먹었다. 메이저리

그 선수가 된다면 반드시 내가 받았던 사랑을 환원하겠

다고 다짐했다.”고 회상했다.

▲ 글렌데일 야구팀과 최지만(왼쪽). 가운데가 에드 트루질로 감독이다.

▲ 청각장애 야구선수 서길원(왼쪽)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최지만.


